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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울 기자] 치아 건강은 노화에 발맞춰 챙기는 것이다? 이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흔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고, 대표적인 몇몇 현상들 중에 하나가 치아 손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라.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충치, 보철 치료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등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시술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치아 건강을 노화의 현상이라고 여기는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외모를 가꾸고 몸

매 관리에 열을 올리듯, 치아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건강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 치아 건강, 어디까지 안전 범위인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시각적, 감각적인 부분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부

에 상처가 나면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며, 눈에 먼지가 들어가도 반응은 즉각 나타난다. 그러나 치아

의 경우 충치가 생겨도 큰 증표가 나타나지 않는 부위 중 하나다. 




만약 치아에 통증이 느껴진 시점에 병원을 찾았다면 단순 충치 치료가 아닌 신경치료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경우 본인의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감행해야 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본인의 감각에 의존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이상이라도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

이 더 큰 시술로 이어지지 않는 지름길이다.


◆ 충치-신경치료-임플란트 까지, 치아상실 20~30대 환자 ↑


최근 단순 치아 시술을 방치해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피한 20~30대 환자들이 늘고 있다. 감히 말하

건 데 충치 때문에 세상 무너지는 젊은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멀쩡할 줄만 알았던 생니를 뽑으

라는 말에 덤덤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건강은 물론 심미적으로도 영향이 클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

다.


치아가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을 할 때 빠진 치아가 보일까 걱정을 한다. 이는 곧 스트레스를

이어지며 자신감이 상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이 각광받고 있다. 


임플란트는 시술 후 재수술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시술 전 잇몸 검진 및 충치 치료는 필수

다. 또한 충치로 인한 발치의 경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의 검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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